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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의 초등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촉구
초등돌봄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화를 위해

□ 양적확대에 집중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정책, 교육부 소속의 초등돌

봄 특별법으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이사장 허억)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현장 갈등의 증폭과 돌봄교실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현

실을 개탄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고용안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학

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 소속의 초등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특

별법으로  조속한 공적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2004년 2.17대책이 발표되면서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의 초등돌봄교실 시작이래 16년여! 2014년~2016년 원하는 모든 학생을 

무상으로 학교가 돌보겠다는 초등돌봄 무상지원 확대정책이 발표되면서 공짜

의 시대가 열리고 학교는 부족한 돌봄교실을 위해 겸용교실을 만들어내야 했

다. 단시간 근로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돌봄

교실 행정업무는 고스란히 방과후 담당교사들과 전일제전담사의 몫이 되었다.

교육부는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확대 멈추시고  

전국의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임금유형 통일과 함께 정당한 직업군으로 제도적 

기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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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년계획 14,610여실(증700여실)
573개소(증 400개소)
15,000명

4,225개소(증 8개소)
초등 10만명

310개소(증 30개소)
초등 6천2백명

□ 갈등증폭,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초등돌봄 민간위탁 허가법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돌봄교실과 운영대상, 시간, 내용이 비슷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하면서 인력에 대한 명칭을 

센터장과 돌봄교사로 칭했다. 여기서부터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혼란이 야기 되

었다. 위 표에서 보면 2020년 지역아동센터의 개소폭이 현저히 낮다. 이는 지

역아동센터가 학교안 돌봄교실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아이

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교육부의 온종일돌봄체

계현장지원단이 맡고 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 존재했어야 할 파트이다.

현재의 초등돌봄을 여기까지 있게 한 전담사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은근슬

쩍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서 위

탁을 명시한 법안은 이미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작금에 이르기 까지 현장에서 코로나19 및 국가적 재난상황속의 학

교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직 돌봄교실의 최일선에서 최선

을 다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고용불안을 조성으로 자존감 및 상

실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학교 내 병설초등돌봄교실 운영체계로 해법 찾아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초등돌봄교실 운영 체계를 병설유치원 

운영체계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돌봄교실 업무과중으로 힘든 교원과의 

마찰을 없애고 학교 안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잘 발전시켜 학생들이 정서적, 심

리적, 신체적으로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교실이 되도록 더욱 곤고히 자

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